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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기술유출 의혹 노사대립
상하이자동차 회의자료 공개 요구 … 공장 가동중단 반발로 벌인 일

12월17일 공장 가동이 중단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쌍용자동차 노조가 기술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중

국 상하이자동차 임직원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막은 채 7시간 가량 대치했다.

쌍용자동차 노조원 50여명은 평택공장 부근의 한 식당 앞에서 “상하이자동차 직원들이 2009년 출시되는 신

차 <C200>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려 하고 있다”며 상하이자동차 간부 2명이 탄 차량을 막아선 채 농성을 벌였

다.

렉스턴 차종의 자동차 안에는 상하이자동차 임원 1명과 부장급 간부 1명, 통역을 맡은 중국인 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원들은 안성 연수원에서 회의를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상하이자동차 임직원들이 신차 핵심기술을 

유출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며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임직원들은 5시간 가까이 자동차 안에서 대치하다 밖으로 나와 인근 식당에서 쌍용자동차 간부가 입회

한 가운데 노조 간부들과 약 2시간30분 동안 협상을 벌였으며 중국 임직원들은 대치 상태에서 중국대사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중국 임직원들이 소지한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들을 조사하고 차량을 수색했으나 기술 유출을 입증할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자 회사 측은 추후 노조에 회의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핵심기술 유출은 노조의 주장일 뿐”이라며 “노조에서 공장 가동중단에 반발해 벌인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 지분의 50% 가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노조 등에 의해 쌍용자동차의 

핵심기술을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돼 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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